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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열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

성하기 위해서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2002년부터 현재

까지 총 8개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는 과학분야의 전문적 교육

을 목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20개 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하

였으며, 2010년에는 고교다양화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와 과학중점학교의 도입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과

학기술분야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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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진로

발달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

로에 맞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성과로 볼 수 있다(최보

금, 2020).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교다양화 정책이 학교의 설립 

목적과 달리 고교 서열화 및 의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최근 교육부는 2025년까지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일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였다. 과학영재학

교 및 과학고에서는 학생선발 시 설립 목적과 달리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과학영재학교 출신의 학생이 국

내 6개의 의학계 대학에 합격한 비결을 소개하면서 논란이 더

욱 가중되었다(남궁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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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apply of career education program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for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To do this,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129 
in H-science gifted high school with K-institute.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after participating in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student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it has been increased that external factor of 
career outcome expectation and continuation effort of grit. In this study, it has showed educational effects of the career education programs 
that related to career recognition in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for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by developing and applying 
of program.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ustomized career education programs for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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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이공계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 입

시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과학영재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의 첨단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진로의식

의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발달의 중추

적 역할을 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인지적 진로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 인지적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과학영재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성

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영재교육과 진로교육의 깊은 

관련성에도 영재들의 진로교육이 활발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

었다(이신동, 2011; 한정현･조현희, 2018).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청소년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통합

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타인과의 소통능력을 길러줄 수 있

으며(노운, 2018),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그릿(Grit), 학업

열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선행연구에서는 보고하고 있다(김윤나･박옥식, 

2009; 안재진 외, 2017; 최진수･정혜원, 2020; 허정철, 

2011). Super(1974)는 청소년기를 탐색기라고 정의하고 그중

에서도 15∼17세는 흥미, 능력,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 

직업을 탐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갈등과 방황을 방지

하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배은자, 2006). 최근에는 청소년기에 진로지

도 및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나 자

유학년제를 통해 폭넓은 진로선택과 전공 분야에 대한 체험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급까지 연계하여 진로

교육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과학영재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과학영재 학생이 재능을 발현할 수 있

도록 올바른 진로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사회적 손

실일 것이다(심재영･박은영, 2003).

과학영재의 경우, 진로 결정은 개인의 인지적 발전과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로, 개인의 학업성취와 인지적인 발

달 외에도 개인의 태도나 정서적 변인 등 내･외재적 영향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강정하 외, 2017).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기관인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경쟁률이 높고 다단계 

학생선발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전부터 이공계열

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진로를 결정하고 진학하는 

학생이 대다수일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실제로 일반학교 학생들

과 비교하였을 때 영재들의 특성상 자신의 흥미와 적성, 관심 분

야를 일찍 파악하고 개척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진로관련 선택을 

맡겨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심재영･박은영, 2003).

영재학교 및 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중 80% 이상의 학생이 이

공계열 진로를 선택하지만, 이공계 외에 의학계, 인문계에 진

학하거나 대학에 미진학하는 학생 수가 2019학년도 졸업생 기

준 과학고는 14.7%, 영재학교 17.0%로 나타났다. 의학계열로 

진학 시, 교육비 환수와 같은 강력한 제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요한 정책적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KAIST, 2020a; KAIST, 2020b).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과학영재 고

등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

학영재 학생들의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사전수요를 바탕으로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에

게 적용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

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그릿(Grit)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인식과 관련된 

교육적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과학영재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

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전, 후로 과학

영재 고등학생들의 진로관련 변인(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

과기대)에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전, 후로 과학

영재 고등학생들의 그릿에 변화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교육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대상은 2020년 7월에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한 H과학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총 131명이

다. 본 프로그램은 2학년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진

로교육 프로그램이었고, 연구 절차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오

리엔테이션에 안내하여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연구 참여에 동

의한 학생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의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과학영재 학생들에

게 적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특

성화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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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를 위해 2020년 6월부터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개발 후 적용하기 위한 H과학영재학

교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일정을 구체화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참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희망 교육

분야와 희망일정을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공동연구진과 교사

진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연구진행 절차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K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하 K대학)의 

11개 학과에 소속된 19명의 교수, 전문가와 G글로벌 기업의 

팀매니저 1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였고, H과학영재학교 출신

이자 K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2명이 조별 멘토로 참여하여, 

학생들간 친밀한 교류와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학과, 

전산학부, 물리학과,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

학과, 바이오 및 뇌공학과, 생명과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부, 

문화기술대학원 등 총 11개 학과(부)의 교수진은 각 분야별 

최신연구 트렌드와 세부 전공의 특성을 소개하여, 소그룹으로 

구성된 학생들과 함께 면담 기회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의 세

부 일정표는 Table 2와 같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희망 

분야(수학/정보, 물리/융합, 화학, 생물)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

누어 진로희망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각 

강사진은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 교수진을 함께 구성하여 

전공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참여 예정 학

생들과 자문 교사의 의견을 토대로 정해진 일정 동안의 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깊은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 전 각자 희망하는 분야를 우선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글로벌 기업에서 제안하는 인재상과 최신 

연구 트렌드를 소개하는 리더십 강의와 과학특강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Table 1 Research procedure

구분 내용

기획
(2020.06.~)

프로그램 개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공동연구진 및 교육분야 전문가 7인)

￬

프로그램
개발

학생 참여대상자 희망교육 분야 
및 희망일정 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무협의회 개최
세부 운영방안 논의

￬

프로그램 
적용

(2020.07.)

K대학 11개 학과 교수진 19명, 
전문가와 G글로벌 기업의 팀매니저 각 1명

H학교 출신 K대학재학생 22명 멘토

3박 4일 일정 프로그램 적용
(사전/사후 설문지 투입)

Table 2 Schedule of Career education program

구분 Day1 Day2 Day3 Day4

08-09 조식

09-12

개회식 전공특강 및 
전문가와의 

면담1(4그룹)

전공특강 및 
전문가와의 

면담2(4그룹)

실험실 
안전교육

멘토와의 만남
연구윤리

교육

12-13 중식

13-17
리더쉽 특강

(2그룹)
과학특강
(2그룹)

전공특강 및 
전문가와의 

면담3(4그룹)

소그룹 멘토링

17-18 석식

18-24 IVECA R&E 과학콘서트
IVECA
R&E

멘토로 참여한 H과학영재학교 출신의 K대학에 재학 중인 학

부생들은 학과별로 선발하여, 과학영재 학생들의 희망 분야에 

대한 진로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 구성은 

학생 5~7인당 멘토 1인으로 구성하였고, 2개 조를 묶어 멘토 

2인이 공동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멘토는 정해진 그룹 멘토

링 시간 외에도 프로그램 전체 일정을 학생들과 함께하였는데, 

전공 특강에는 교수와 학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전공지식의 차

이나 의사소통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로서 함

께 참여하였고, 국제가상교실교류 프로그램(IVECA-R&E)은 연

구 조교로서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언을 주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통역을 통해 국제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의 기초 연구역량 함양을 위해서 연구실 안전교육과 

연구윤리 교육을 병행하였고, 이는 K대학의 관련 전문가 2인

이 참여하였다. 국제가상교실교류 프로그램(IVECA-R&E)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국제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연구계획 및 연구 활동을 교류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크게 4개 분야의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조별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연구

계획서를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다. 

본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소그룹으로 과학영재 학생들이 본인

이 흥미있고 관심이 있어하는 이공계 분야에 대한 연구 트렌드 

및 학문적 이해, 해당분야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진로준비 및 연구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파악하

고, 간접적인 국제 연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

원하였다. 

일반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Table 3과 같이 단일학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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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되며, 아동, 청소년기 학생의 자아탐색과 진학, 진로를 

찾기 위하여 리더십특강, 전문가의 직업교육 등으로 1∼15시간 

구성된 단기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과학영재 학생들의 이공계분야 에대한 진로 인식이 

증진되고, 각 분야별 세부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

하였다. 프로그램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대학

과 연계한 분야별 교육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둘째,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한 학문적 이해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과학자로서의 역량과 태도를 함

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K대학의 우수한 연구진과 함께 

과학에 대한 통합적 지식 습득과 연구자로서의 필요한 연구 태도

와 특징은 무엇인지 탐색하도록 하였다. 넷째, K대학 학생이자 

H과학영재학교 졸업생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긴밀히 교류하고 

진로, 진학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career education program’s characteristics 

일반 진로교육 프로그램
첨단과학기술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

주최 단일 학교 H영재학교+K대학

형태 오프라인 블렌디드 (온오프라인)

기대
효과

자신에게 적합한 진학, 

진로에 대한 탐색

이공계열 진학, 진로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교육과정 연계 과학자로서의 

연구활동 체험

학습
목표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의 탐색, 

자아의 발견, 자아의 결정, 

자아의 실현

과학영재 학생들의 이공계열 
진로 인식 증진, 세부 전공 

탐색

기간 1박 2일 (1∼15시간) 3박 4일 (48시간)

교육
과정

진로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리더십 특강 (일반적인 

진로교육 및 상담)

리더십특강 (6h), 

기초연구역량교육 (6h), 

K대학 학생과의 진로멘토링,

전공특강 & 전문가와의 
면담(24h), IVECA-R&E (12h)

3. 조사도구

조사 도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그릿의 변

화를 관찰하기 위해 개발, 타당화된 선행연구의 조사 도구를 

활용하였고, 참여연구원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설문은 응답자의 기본특성에 대해 선택형 3문항,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32문항과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5문항, 진로결과기대 12

문항, 그릿 8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각각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하위요인과 각 문항의 신뢰도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Instruments of study

구분 내용 문항 유형

응답자 일반특성 성별, 연결, 희망전공분야 3 선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10

5점
Likert

강의 만족도 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직업정보, 미래계획, 
목표선택, 문제해결

25

진로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

12

그릿 흥미유지, 노력지속 8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주어진 과제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인

의 태도 변인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진로 만족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 및 정서 외에 진로

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송보라 외, 2014).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고

등학생의 삶의 만족과 나아가 진학 및 취업 후의 진로 만족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로교육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

펴봄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Taylor & Betz(1983)이 개발하고 이

은경(2001)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검사도구를 정미숙(2015)이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Table 5와 같이 자기평가, 직업정

보, 미래계획, 목표선택, 문제해결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각각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고, 하위요

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856∼.912로 높게 나타났으

며, 전체 문항 신뢰도 또한 .969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Table 5 Domains and factor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정미숙, 2015)

영역 문항구성 세부내용

자기평가 1,2,3,4,5
진로에서 성공하고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스스로의 자산과 신뢰도 평가

직업정보 6,7,8,9,10
관심분야의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

미래계획 11,12,13,14,15
진학과 취업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목표선택 16,17,18,19,20
진로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

문제해결 21,22,23,24,25
진로를 개발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최진수･김영민･이영주

공학교육연구 제24권 제5호, 202132

나. 진로결과기대

진로결과기대는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였을 때, 개별적으로 

기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진로결정과 관련해 가

치있는 결과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며, 개인이 자각하

는 예상되는 진로에 대한 결과기대를 의미한다(Betz & 

Voyten, 1997). 높은 학업성취, 개인적인 성공 경험, 자기효능

감, 장기적인 인내와 열정이 진로결과기대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의 구

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강조

되어 학업성취나 학업열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변인으로써도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명희 외, 2016; 

김명희･최웅용, 2014; 이명화･이정민, 2015; Rogers et al., 

2008). 본 연구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연구자로서의 태

도와 역량을 탐색하고, 멘토와 심층 진로면담의 기회를 갖게 

되면서 진로결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

며, 이에 대한 교육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결과기대는 Lent & Brown (2013)이 개발하고, 박용진

(2019)이 고등학생 대상으로 적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Table 6과 같이 전체 문항 12개에 대해서 각각 1점 ‘매우 그

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조사

하였고, 내재적, 외재적 결과기대에 대한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888과 .949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936으로 역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Table 6 Domains and factors of Career Outcome Expectation 
(박용진, 2019)

영역 문항구성 세부내용

내재적 
결과기대

1,2,3,

4,5,6

자기만족을 나타내는 자기평가
(개인의 성취도와 만족도 등)

외재적 
결과기대

7,8,9,

10,11,12

사회적 기대와 물리적 결과 기대
(임금, 타인의 인식, 작업환경 등)

다. 그릿(Grit)

그릿은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목표를 도전하고 인내할 수 있

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최근 학생의 정의적 역량 중에서 

학업적 수행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특성으로도 그릿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21세기 주요 핵심역량으로 그릿이 선정되었으며,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는 그릿은 학업 외에도 목표를 설정하고 관심 분

야에 대한 흥미와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

표가 된다고 하였다(최진수･정혜원, 2020). Duckworth et 

al.(2007)은 그릿이 미래의 진로성공에 주목하고 목표성취를 

위한 중요한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와 학업지속, 창의

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이수란･손영우, 

2013; 임효진, 2017; 주지영, 2020). 

그릿은 김희명･황매향(2015)의 한국판 아동용 그릿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의 8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고, Table 7과 같

다. 그릿은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임효진, 2018; Duckworth et al., 2007), 전체 문항 8

개에 대해서 각각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

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617과 .869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685으로 역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Table 7 Domains and factors of Grit (김희명･황매향, 2015)

문항구성(*역채점) 세부내용

흥미유지 1*, 2*, 3*, 4*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흥미를 유지

노력지속 5,6,7,8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

라.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

여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 10개와 강의 및 프로그램 내

용에 대한 만족도 22개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만족도는 

1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5점 ‘매우 만족한다’까지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 하위요인끼리 묶어 운영/지원사항, 강

의/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문하였고,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측정하여 파악하였으며, 전체 신뢰도가 .945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이 관심 변수에 대

해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와 만족도를 함께 분석하거나,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을 위해 참여 학생의 만족도를 주요 변인으로 살펴보고 있다(이

은준･김태형, 2011; 최진수･정혜원, 2020). 본 연구에서는 이공

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학영재 고등학생

들의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

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집합한 뒤 집단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미리 취지와 일정을 안내한 뒤 2020년 7월에 사전 설문을 실

시하였고, 4일간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에 사후설문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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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31명 학생의 설문 응답 중 성

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 127명의 설문응답

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기본정보는 Table 8과 같다. 

총 127명의 학생 중에서 남학생은 109명(85.8%), 여학생은 

18명(14.2%)이며, H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졸업학점제를 운영하

고 있으므로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연령에 따라 만 16세 

학생이 51명(40.1%), 만 17세가 69명(54.3%), 만 18세가 7명

(5.5%)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생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전공분

야는 자연계열이 76명(5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학

계열이 45명(35.4%)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의학계열과 인문

사회계열이 각각 1명씩, 기타전공에 4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전, 참여

희망하는 분야를 설문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수학/정보, 

물리/지구과학/융합과학, 화학, 생명과학 4개 분과에 대해 수학

/정보를 희망하는 학생이 45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나 1명

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 

희망하는 학생이 많았던 분과는 물리/지구과학/융합 분과로 총 

38명(29.9%)의 학생이 신청하여 참여하였다. 다음으로는 생명

과학 분과가 25명(19.6%), 화학이 19명(15.0%)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대부분 생명과학 분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연계한 이공계 진로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에게 이를 적용

하고 교육효과성을 탐색하고자 대응표본 t검정 분석을 수행하

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Cronbach’s 

α), 대응표본 t검정을 적용하기 위해 SPSS 26.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Table 8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127)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 109 85.8

희망
전공

자연계열 76 59.8

여 18 14.2 공학계열 45 35.4

연령

만16세 51 40.1 의학계열 1 0.8

만17세 69 54.3
기타 5 3.9

만18세 7 5.5

Table 9 Groups of Lecture (N=127)

구분
남 여 전체

N(%)N(%) N(%)

희망
분과

수학/정보 44(34.6) 1(0.8) 45(35.4)

물리/지구과학/융합 35(27.6) 3(2.4) 38(29.9)

화학 17(13.4) 2(1.6) 19(15.0)

생명과학 13(10.2) 12(9.4) 25(19.6)

합계 109(85.8) 18(14.2) 127(100.0)

III. 연구결과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은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변화는 Table 10과 Fig. 1과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사전(M=3.79)에서 사후

(M=4.08)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5.806, p<.00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진로에서 성공하고 만족하기 위해 스스로의 자산과 신뢰로 평

가 결과를 의미하는 자기평가(사전 M=3.86, 사후 M=4.12),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

신감인 직업정보 요인(사전 M=3.67, 사후 M=4.03),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미래

계획 요인(사전 M=3.71, 사후 M=4.00), 진로관련 목표를 설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인 목표선택 요인(사전 

M=3.80, 사후 M=4.09)과 진로를 개발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문제해결 요인(사

전 M=3.89, 사후 M=4.17)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증가하였고,

Table 10 Results of t-test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N=12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전 사후
t p

M SD M SD

자기평가 3.86 0.61 4.12 0.70 4.378*** .000

직업정보 3.67 0.67 4.03 0.72 5.709*** .000

미래계획 3.71 0.66 4.00 0.74 5.018*** .000

목표선택 3.80 0.70 4.09 0.68 4.264*** .000

문제해결 3.89 0.57 4.17 0.68 4.446*** .000

합계 3.79 0.49 4.08 0.64 5.806*** .000
***p < .001

Fig. 1 Results of pre/post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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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직업정보’에 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진로결과기대

진로결과기대의 사전, 사후 분석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전체 평균은 사전 M=4.15에서 사후 M=4.24로 증가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1.962, p>.05). 하

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타인의 인식, 임금, 

작업환경 등 물리적 기대를 포괄하는 외재적 요인에 대해서

는 프로그램 참여 전에 평균 3.89에서 참여 후에 평균 4.08

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t=3.655, p<.001). 반면에 자신이 내린 선택과 결정에 

대해 자기 만족적 평가를 의미하는 내재적 요인은 사전 

M=4.33에서 사후 M=4.35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Results of t-test in Career outcome expectation 
(N=127)

진로결과 기대
사전 사후

t p
M SD M SD

내재적 요인 4.33 0.50 4.35 0.60 .326 .745

외재적 요인 3.89 0.61 4.08 0.66 3.655*** .000

Total 4.15 0.46 4.24 0.56 1.962 .052

*** p<.001

3. 그릿

그릿은 김희명･황매향(2015)의 한국판 아동용 그릿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의 8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전체 평균은 사전 M=3.54에서 사

후 M=3.60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t=1.299, p>.05).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장기적인 목표

와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 유지 정도에 대해 사전 M=3.16에서 

Table 12 Results of t-test in Grit (N=127)

그릿
사전 사후

t p
M SD M SD

흥미 유지 3.16 0.63 3.09 0.87 -.993 .323

노력 지속 3.79 0.60 3.93 0.60 2.514* 0.013

Total 3.54 0.50 3.60 0.50 1.299 0.196
* p < .05

사후 M=3.09로 미미하게 감소하였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

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정도에 대해 사전 M=3.79에서 사후 

M=3.93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학생의 수요에 맞는 진로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H과학영재학교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중 127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활

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프로

그램 내용 전반과 강의별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프로그램 참

여에 따라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기대, 그릿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사후에 설문결과를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영재 학생들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직업정보, 미래계

획, 목표선택, 자기평가와 문제해결의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집단진로교육 및 진로탐색 프

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

정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사라형선, 2013; 김

선환･김미종, 2016; 변정순, 1990). 특히 사전검사 결과에서 

가장 낮았던 직업정보(사전 M=3.67, 사후 M=4.03)는 변화 폭

이 가장 컸는데(t=5.709, p<.001), 각 전문가에게 연구자로서

의 삶과 기본 소양, 최신 연구 트렌드를 직접 듣고 질문하면서 

진로희망 분야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직업정

보를 체득한 결과로 보여진다. 연구 활동을 통한 과학진로지향

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R&E와 같은 연구 체

험활동을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의 과학진로에 대한 가치 인식과 

과학진로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적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최진수 외, 2019), 본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교육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선행연구에

서도 과학영재의 이공계 대학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써 교수와 교사의 인적 요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와 긴밀한 면담 

및 전공특강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이공계 관련 진로인식을 효과

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이지애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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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진로결과기대 중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물리적 기

대를 포괄하는 외재적 결과기대에 대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나, 자신이 내린 선택과 결정에 대해 자기 만족적 자기평가를 

의미하는 내재적 결과기대는 이미 높은 수준의 결과기대를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참여 후 미미하게 증가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전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과학영재 학생들이 일반계 학생보다 과학 수업 및 탐구 

활동 등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제공받으며, 학습기회와 학습요

인 및 개인특성에 의한 진로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지애 외, 2012). 즉 과학영재 학생들이 비교적 

높은 내재적 결과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진로결과기대의 모든 하위요인 중 내재적 진로

결과기대감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의 그릿은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

그램 참여 후,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

로 노력하려는 특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흥미 유지와 관련된 특성은 프로그램 참여 후 다소 감소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하기 전 학생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약 3

개월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였고 외부 활

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여파로 누적된 학습 

피로감으로 인해 프로그램 말미에 흥미 유지와 관련된 변인의 

응답 결과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

여 송윤희(2015)가 학습자의 스트레스는 정서적 고갈과 학업

에 대한 냉담을 유발하고, 학업열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후 참여 소감을 물어본 결

과, 흥미로운 주제임에도 집중도가 떨어져 힘들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들의 참여의지와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와 학습자의 사전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

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를 맞이하여 블렌디드 형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제공을 

위해 전문가의 강의와 멘토링, 간접적 연구경험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강

의와 멘토링 형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긍정

적인 인식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진로교육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진로의사 결정력 향상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사라형선, 2013; 김선환･김미종, 

2016; 변정순, 1990). 과학영재 학생의 과제 성공 경험과 스스

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개인의 태도 변인에 대한 교육적 효

과는 진로 만족 및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

며, 실제 진로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환경적 상호작

용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영재 고

등학생들의 진로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특성

화대학과 연계한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향후 과학영재 학생을 위해 맞춤형 진로교육 프

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논의 및 제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과학영재 고등학생을 위한 

적절한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과학영재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

록 자기효능감을 증진함으로써 진로결과의 실제적인 기대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일

학교 대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교육적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조군을 설정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과학영

재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

과기대, 그릿의 향상은 프로그램 참여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

는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후속연구로써 변인 간의 구조

적 관계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개별 하위요인이 미

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첨단과학기술분야에 대

한 전공 이해와 진로기대를 증진하기 위해 과학영재에게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 그릿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와 높

은 만족도는 과학영재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자기판단력 증진, 

높은 수준의 내재적 진로결과기대를 견고히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사회적, 외재적 진로결과기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진로결과기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의 유의한 구조적 관계가 밝혀진 바 있는데, 과학영재 학생의 경

우 이와 같은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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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본 연구를 통

해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과학영

재 학생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로 요구되는 역량과 태도가 무

엇인지, 연구자로서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다양한 형태

의 체험활동 참여는 학생의 학업열의와 그릿 향상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부가적인 교육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최진수･정혜원, 2020).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

결과기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

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과학영재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및 진로결과기대에 미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유의한 교

육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

는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학업지속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써 과학영재 학생에 적절한 진

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우수한 학업성취 혹은 인지

적 발달과 상호작용하여 진로 만족,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증

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과학영재 학생에게 과학기술분

야와 관련한 성숙된 진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공계 분야

에 대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

교의 경우 비교적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로운 만큼 과학영재 학

생을 위한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기관 

및 지역대학과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더욱 발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단일학교를 선정하였으며, 학교 특성으로 

인해 성별, 학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

대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면 청소년 전반의 이공계 진로

교육 프로그램 발전에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살펴본다면 연구 결과의 객관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결과기대의 하위요인별 

영향에 대해서도 변인간의 상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면, 보다 

세밀한 맞춤형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이공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가 실제 

전공과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적 조사하

여, 교육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과학영재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이공

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첨단과학기술분

야의 우수한 전문인력 등 인적 네크워크를 활용하여 과학영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

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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